국민은 학교용지부담금의 조속한 폐지를 원합니다. 
수신: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위원의원님. 

저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아무리 힘들어도 저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들을 성실히 납부해온 선량한 국민입니다. 이 나라 백년지대계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부과된다는 교육세도 꼬박꼬박 납부해왔으며 아마도 이 세금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내게 되겠지요. 

교육, 중요하지요. 우리 부모님들이 제살을 깎고 피를 덜어내 팔더라도 자식교육은 시키고자 했던 탓에, 이 나라가 땅속에 묻힌 재산은 없어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재산이 되어 이만큼이나 버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시적으로 부과된다던 교육세가 거의 영구세로 전환되어 국민의 세부담이 늘었지만 어쨌든 쓰여질데 제대로 쓰여지기만 한다면 명분이야 있다 할밖에요. 하지만 학교용지부담금이라니 이건 좀 너무한거 아닙니까? 그동안 허리가 휘도록 국가에 납부한 각종 세금에 교육세는 다 어디로 증발하고 이제 학교까지 다시 국민들의 쌈짓돈으로 땅사서 지으라니 이런 부당한 처사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거기다 부유한 계층은 면제해주고 뼈빠지게 일해도 내집마련하는데 십년이상씩 걸리는 서민들에게만 그 비용을 물린다니, 정말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 아닙니까? 이런 불합리한 세제로 나라를 운영하고서도 국민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참말 국민을 물로 보는 처사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당신이 국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정치를 펴시는 현명한 의원님이시라면, 이제쯤은 지나간 과오는 차치하고라도 잘못된 법은 한시라도 빨리 바로잡아주시는 결단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당신께서 국민의 눈에 서린 분노와 억울함을 못 보시거나 이유 없다 하신다면 우리는 수년 뒤 당신이 그 자리에 계실 이유 없다 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은 당신이 그 자리에 계신 당위성을 발견하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신자) 이름:                        (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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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행정편의 불합리한 학교용지부담금 즉각 폐지하라!!! 

